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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단결정 은나노선 합성 성공
촉매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합성법 발견 … 의료 및 메모리 제작 응용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화학과 김봉수) 교수팀이 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합성법으로 단결정 

은 나노선 합성에 성공했다고 7월20일 발표했다.

은(Silver)은 높은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고 전자 및 광학 재료로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은을 완벽한 단결정(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소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는 구조) 나노선으로 만들면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듯 물질의 특성이 변하면서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촉매 등을 사용하면 단결정 나노선 합성이 가능한 보통의 물질과 달리 그동안 적절한 촉매를 찾지 

못해 합성이 불가능했다.

김봉수 교수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산화은을 출발 물질로 적절한 응결조건을 맞춰줌으로써 은 입자들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스스로 찾아가 저절로 은 나노선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은 뿐만 아니라 금속 및 금속화합물 대부분을 단결정 나노선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합성된 은 나노선은 소독이 필요없는 의료용 제품 개발이나 질병진단센서 및 차세대 자성메모리 제작 등 광

범위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새로운 합성법에 대한 특허를 세계 각국에 출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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